
【돼산책】 

토박이 땅이름의 한쐐 표기 

- 글자 그대로만 뭇을 풀려는 데서 나오는 오류 가능성들 -

배우려 

효댁딸이름학회 회장 

사랍마다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그 곳곳마다 이름들이 있다. 이를 일컬어 우 

리는 ‘땅이름’ 또는 ‘지명(地名)’이라고 한다. 이 땅에는 수십만 개의 땅이름이 

널려 있는데 그 땅이름 속에는 우리의 말들이 그대로 들어 었다. 더러는 지금의 

말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쓰던 말들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또 표준말로 남아 있기도 하고， 지방 고유의 말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래 

서 많은 학자들은 말한다. 땅이름은 ‘우리말의 곳집’이라고. 

한자로 표기된 이름 중에는 소리빌기[音譯]에 의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뜻 

빌기[意譯]로 된 것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자나 한글로 나타난 땅이름을 보 

고 그것을 무조건 글자 그대로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땅이름은 그 생긴 지역의 언어 특성이나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데다가 세 

월이 흐르면서 그 원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표기하는 사람들의 

표기 방법에 따라 똑같은 땅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땅이름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옛말， 방언， 음운 현상 등 언어 지식 

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많은 땅이름을 접하면서 우리말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전국에 깔려 있는 땅이름 중에서 흔한 것 몇 가지를 

골라 자칫 글자의 함정에 빠져 엉뚱한 풀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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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한다. 

l 가째와 관계없는 ‘가재울(가갯골)’ 
전국에는 ‘가재울’이라는 땅이름이 무척 많다. 그리고 비슷한 땅이름에 ‘가갯 

골’ ‘피갯말’ 퉁이 있는데， 대개 가제가 많아 그 이름이 불었다고 말하고들 있다. 

한자로는 주로 음차(흡借)되어 ‘가좌(佳住， 加住)’로 표기되고 있다. 

·가재목(加住) : 경북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加住里) 

• 가재올(加材月) : 경기 용인시 원삼면 가재월리(佳材月里) 

• 가재울(住才) : 경기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住才里) 

·가재울(加住) : 경기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加住洞) 

• 가재울(加住) :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加住里) 

·가재울(住住)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住住里) 

가재가 많아 정말 ‘가재울·일까? 그렇다면 ‘뭉어골’， ‘새웃골’ 같은 것은 왜 별 

로 없을까? ‘가재울’이나 ‘가갯골’ 중에는 ‘가장자리’의 뜻으로 이름 붙은 것이 

무척 많다. 즉 들의 가장자리거나 내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이러한 이름이 곧잘 

불는다. ‘강(갓， 갖)’은 ·가장자리’의 옛말이다. 이 말과 ‘마을’의 뜻인 ‘울’ 또는 

‘골’과 합해질 때 그 사이에 ‘애’가 개입되어 이런 이름이 될 수 있다. 

갖+울=갖애울〉가재울 

갖+골=갖애골〉가재골(가갯골) 

• ‘꽃’파 관찌없는 ‘쫓발’ 

땅 한쪽이 삐죽하게 튀어나간 곳이 ‘꽂’이다. 황해도 서해안의 ‘장산꽂’이나 

서울 성동구의 ‘살꽂이’ 같은 땅이름의 ‘꽂’도 그런 뜻이겠다. 꽂의 안쪽이면 ‘꽂 

안(高樓) ’， 꽂의 바깥쪽이면 ‘꽂맛’과 같은 땅이름이 나온다. ‘맛’은 ‘밖’의 옛말 

이다. 

꽂+안=꽂안〉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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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이란 땅이름은 서해안 일대에 무척 많다. 

• 고잔(高樓) : 인천시 남구 고잔동(高樓洞) 

·고잔(高殘) : 경기 안산시 고잔동(高樓洞) 

• 고잣말(高.R) : 경기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高R里) 

‘꽂의 바깥쪽’이란 뭇의 ‘꽂맛’은 경음화(硬音化)하여 ‘꽃밭’으로도 옮겨갔다. 

의역되어 한자식 지명 ‘화전(花田) ’이 되기도 했다. 

• 꽃바태[花田] : 경기 화성군 장안면 수촌리 화전(花田) 

• 꽃밭[花田]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花田洞) 

• 꽃밭[花田]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花田里)

‘꽂’은 대개 ‘꽃’으로 변해 ‘꽂나리’는 ‘꽃나리’로， ‘꽂내’는 ‘꽃내’로， ‘꽃마는 

‘꽃마’로옮겨갔다. 

·꽃나리(花操)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화접리(花操里) 

• 꽃내[花)11] : 경북 경주시 건친읍 화천리(花川里) 

• 꽃마(花山)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花山里) 

• 꽃메[花山]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화산(花山) 

• 꽃가름(花洞) : 제주 북제주군 한경연 금동리의 화동(花洞) 

• ‘행’과 관계없는 ‘형말’ 

‘구석’의 옛말 또는 방언은 ‘구억’이다. 그리고 이 말의 뿌리말은 ‘궁’이다. 이 

‘궁’은 ‘구시’， ‘구세’， ‘구이(귀)’ 들의 말로도 옮겨지면서 많은 관련 땅이름을 이 

루어 놓았다. 

·구서(久瑞)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久瑞洞) 

• 구셋골(:tL7.k씁) : 울산시 울주군 두시면 시하리의 구수곡(九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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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의 방언 ‘구억’과 ‘마을’이란 뭇의 ‘말’과 협해지연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쟁말까지 갈 수 있다. 

구억+말〉구억말〉구영말〉꾸영말〉핑말 

그래서 ‘구억’이나 ‘행’자가 들어간 땅이름 중에는 ‘구석의 마을’이란 뭇의 것 

이 많다 

• 구억말(뼈훌) : 경기 평태시 시탄연 장등리의 구억리(체훌里) 

• 구억말(九憶) : 충남 금산군 제원연 구억리(뼈흉里) 

• 구억(九憶) : 제주 남제주군 대덕면 구억리(뼈훌里) 

• 렉말(행말) : 경기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의 렉말 

• 핑마[維洞] : 경북 예천군 풍양면 풍신리의 치동(維洞) 

• 행매[雄山]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실매리의 치산(維山) 

• 핑외심(維島)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雄島里) 

• ‘노루’와 관계없는 ‘노루목’ 

‘넓다’는 말을 전라도쪽에서는 ‘누릅다(노릅다)’， 충청도쪽에서는 ‘느릅다’， 경 

상도나 강원도쪽에서는 ‘널따’라고 많이 한다. 땅이름에서도 ‘넓다’는 뜻이 지방 

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한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넓 

다’는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 많다. 즉 ‘넓다’는 뜻의 ‘너 

르’가 음의 변화로 ‘누르’가 되어 ‘누렇다’는 뜻으로 간 것도 있고， ‘노루[輝]’가 

된 것도 있으며， ‘널’로 되어 .날판지’와 같은 뭇으로 간 것도 있다. 또， ‘널’이 

‘날’로 되어 ‘날다’의 뭇으로까지 간 것도 있다. 

• 날외[飛山]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飛山洞) 

·너(널)다리[板橋]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板橋洞) 

• 너름바우[廣石] : 경남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廣石里) 

• 널기미[板흉尾] : 경북 경주시 안강변 두류리의 널기미(板龜尾) 

• 노루목[錯項] : 전북 남원시 산내연 장항리 (獲項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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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령구지[黃口池J : 경기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黃口池里) 
·누렁골(黃山) : 경북 경주시 안강면 두류리의 널개 

• 누령골[黃씁J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의 황곡(黃삼) 

• ‘독’과 관계없는 ‘독우물’ 
‘독’은 ·독[寶]’일 수도 있지만， ‘돌[石]’일 수도 있다. ‘돌’의 옛말은 ‘흙’인데， 

이것이 ‘독’으로 되었다가 ‘항아리’와 관련된 땅이름처럽 보여 지형이 독과 같아 

그렇다든가 독을 구웠던 곳이라든가 하는 식의 풀이가 나오게도 만들었다. 그 

러나 사실 ‘독’자 땅이름 중에는 ‘돌’과 관련된 땅이름이 적지 않다. 

• 독고지 : 경기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의 독고지 

• 독다리[石橋J : 경남 남해군 남편 석교리(石橋里) 
• 독점(獨島) : 동해의 독도(獨島) 

• 독실[寶유J : 경북 안동시 시후면 성곡리의 옹곡(훌삼) 
• 독우물[寶jtJ : 경기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훌井里) 
·맛독재[外寶l時J : 강원 속초시 외옹치(外寶~양) 

‘툴’의 옛말인 ‘독(흙)’은 그 뒤에 오는 음에 따라 ‘동’으로 되기도 하면서 땅 

이름에선 ‘동쪽’이란 뜻으로 이끌려 간 것도 있다. 

• 동몰(東村) : 전남 완도군 정산면 동촌리(東村里) 

·동매(東梅)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東梅里) 

• 동매(獨山) : 경북 경주시 황성동의 독산(獨山) 

• ‘매 (홉)’와 관계없는 ‘매용’과 ‘응룡(홉峰)’ 
‘산이 매(鷹)처럼 생겼다’， ‘산에서 매 사냥을 했다’， ‘매처럽 생긴 바위가 있 

다.’ 그러나 이런 얘기와는 달리 ‘산’의 옛말이 ‘메(외)’이기 때문에 ‘매산’， ‘매 

봉’， ‘매봉산’이 되고 이것이 한자로 옮겨져 ‘응산(鷹山)’， ‘응봉(鷹峰)’， ‘응봉산 

(鷹峰山)’이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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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鷹峰) : 강원 인제군과 양구군 사이 매봉(응봉. 鷹峰)

·매봉(鷹峰) : 경기 가명군 상면의 매봉(응봉. 鷹峰)

·매봉산(鷹峰山) : 경북 청송군 부남면의 응봉산(鷹峰山) 

• 매산동(鷹山) : 전북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 응산(鷹山) 

• ‘모래’와 관계없는 ‘모래말’ 

.모래재’， ‘모래말(모랫말)’， ‘모라’ 등을 보고 모래가 많아서 나온 이름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의 ‘모래’ 또는 ‘모라’는 ‘산(山) ’의 옛말인 ‘몰’에서 나 

온 경우도 많아 ‘모래’와 관련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원래 ‘몰’보다는 ‘말’이 

‘산’의 옛말로 더 많이 쓰였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몰’로 발음하는 곳도 많다. 

이것이 그 다음에 끼어 든 모음과 연결되면 ‘모래’， ‘모라’가 된다. 

몰+내 =몰아내〉모래내 

한자로 옮격간 것 중에는 .몰’이 ‘모래’로 되었다가 돗벌기로 ‘모래사(沙)’자가 

취해지기도 하고， ‘모라(毛羅)’로 취음(取흡)되기도 했다. 

• 모라(毛羅) : 부산 사상구 모리동(毛羅洞) 

• 모래내[沙川]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사천(沙川) 

• 모래논 :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윗둑골의 모래논 

• 모래밭[沙村] : 경기 양주군 남연 구암리의 사촌(沙村) 

·모래촌[沙村] :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촌리(沙村里) 

·모래고개[沙|뼈] : 충남 시산시 운산면 갈산리의 사현(沙l뼈) 

• ‘벼루’와 관계없는 ‘벼루말! 

땅이름에 ‘벼루’자가 들어가면 사랍들은 대개 땅모양이 ‘벼루’처럼 생겨서 

나온 이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이름 중에는 ‘벼랑’의 뜻에서 나온 것 

이 무척 많다. ‘벼랑’의 옛말은 ‘볕’， ‘별’인데， 이 말이 ‘벼래 ’로도 가고， ‘벼루’로 

도갔다. 



·비루말[碩섬] 

·꽃벼루[:1觀] 

.밤벼루[票視] 

• 벼루재[現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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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연촌(짧섬) 

: 강원 정선군 북면 여량리의 화연(花現) 

: 강원 횡성군 유천면 두곡리의 율현(票뼈)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의 벼루재와 벼루재들 

• 벼루 박달[짧朴] : 충북 제천시 봉양면 연박리(現朴里) 

‘벼랑’이라는 뭇의 ‘벼루’와 ‘고개’가 합쳐져 ‘벼루고개’가 되고 이것이 다시 

‘벼룩고개’가 되어 ‘벼룩’과 관련된 땅이름처럼 되기도 한다. 

• 벼룩고개 : 전북 순창군 유동면 창신리의 벼리고개(비리고개) 

• 벼룩뿌리(별유불)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의 벼룩뿌리 

• 비룻질(길)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의 비룻질 

또， ‘벼랑’의 옛말이 ‘별’이기 때문에 땅이름에선 ‘벼랑’의 뜻이 그대로 ‘별’로 

들어간 것이 많다. 그리고는 한자로 ‘별성(星)’자로 옮겨가기도 했다. 

• 별고개 :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의 별고개 

• 별말[星村] :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의 별말[星村] 

• 별재[星視] :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별재[星뼈] 

• 별태 (星용) : 경북 영주시 장수연 성곡리 (星各里)

• 별티재[星뼈]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현리(星뼈里) 

• ‘생’과 관계없는 ‘생마을’ 
‘생말’이란 땅이름이 무척 많다. ‘생’자가 취해졌다고 해서 ‘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새(사이) 말〉셋말〉샌말〉생말 

즉 ‘사이의 마을’이란 뜻이 이렇게 ‘샘이 있는 마을’이란 뜻처럼 옮겨간 경우 

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생말’이 되었으면서도 한자로는 대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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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良)’자가 취해져서 더욱 뜻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 생말 :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생말 

• 생말(間村) : 경기 용인시 기홍읍 영덕리의 간촌(間村) 

• 셈마루(果답)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果읍里) 

• 셈말(흉里) :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의 천리(흉里) 

‘골짜기 사이의 내’란 뜻으로 ‘섯내'(‘섯’은 ‘골짜기’의 옛말)가 ‘쉰내’로 되었다 

가 ‘쉰’을 ‘오십(표十)’으로 옮겨 강원도의 ‘오십천(五十)1 1)’과 같은 이름이 나오 

게도 했다. 물굽이가 50군데여서 그렇다든가 물여울이 50곳이 있어 그렇다든가 

하는 것은 글자에 빠져 잘못 풀이한 결과로 보인다 . 

• ‘쳐’와 판계없는 ‘쇠말’과 ‘쇠벌’ 

‘새 ’가 ‘쇠’로 옮겨가 한자의 ‘금(金) ’， ‘철(鐵)’자로 취해진 땅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 ‘새’는 ‘사이’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새로움’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것이 ‘쇠’의 음으로 옮겨가는 바랍에 쇠가 났던 곳이라거나， 쇠가 날 곳 

이라는 등의 해석을 낳게도 만들었다. 

• 쇠골[金各]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곡동(金감洞) 

• 쇠말[金村] : 경기 파주시 금촌읍 금촌리(金村里) 

• 횟골[鐵감]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의 철곡(鐵양) 

• 햇재[鐵體] : 경북 청송군 안덕연 신성리의 철령(鐵複) 

• 쇠실[金싼] : 경북 상주시 /합창읍 금곡리(金各里) 

• 쇠실[金싼] : 경북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金各里) 

• 쇠터[金행] : 경기 가명군 가펑읍 금대리(金호里) 

‘새’가 ‘쇠’로 되면서 ‘쇠머리’， ‘쇠꼬리’ 같은 낱말에서의 ‘쇠’처럼 ‘소(牛)’의 

뭇으로 가기도 해서 그와 관련된 뭇으로 생각하게 된 땅이름도 많다. 

• 쇠골[牛洞] : 전북 김제시 금구연 하신리의 쇠골[牛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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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내[牛川] : 충북 영동군 황간연 우친리(牛川里) 

• 쇠묵[牛項] :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중산리의 쇠묵[牛項] 

• 쇠재[牛時] : 강원 영윌군 수주면 도원리의 쇠재[牛時] 

이처럼 땅이름은 그 뜻을 글자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다. 그 

런데 흔히 현재의 글자 그대로 땅이름을 풀려고 하는 버릇이 었다. 그러나 이것 

은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남자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큰 

잘못이다. 땅은 자기가 가진 뭇을 숨기고， 다른 이름의 옷으로 치장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